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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인공지능(AI)은 금융투자업 전반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글로벌 AI 시
장은 2023년 1,890억 달러에서 2033년 4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금융 분야는 AI 활용이 가장 활발한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 
분야 AI 특허 출원이 급증하며, 2015년 20건에서 2023년 약 380건으로 19배 성장하는 등 
AI를 금융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I가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
제로 AI가 금융투자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허 데이터는 매우 유용한 분석 자료가 된다. 특허 데이터는 산업 전
반을 포괄하며 각 특허 문서는 활용 데이터, AI 모델, 기술적 세부 내용 등을 상세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 분석은 AI 기술 동향 파악을 넘어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 경
로를 예측하고, 나아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투자업 내 AI 활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
석한다. 분석 결과, 금융투자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은 데이터 분석, 이상거래 탐
지, 고객 응대,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B2B 스타트업들이 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AI 기
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관의 외부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 것
으로 보인다. 

AI의 활용 가능성은 금융투자업 내 사업 영역별 및 각 사업의 밸류체인 단계별로 뚜
렷한 차이를 보인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에서는 데이터의 구조화 수준이 높고 업무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AI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비정형적이며 맥락적 
해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AI 활용 가능성이 낮고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의 불
확실성이 크다. 또한, 데이터 접근성은 AI 활용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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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데이터의 확보‧처리‧공유가 원활한 영역일수록 관련 특허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도입은 제한적인데, 이는 AI의 오판이 대규모 재무
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형 업무
에 국한하지 않고 비정형‧고난도 업무에도 AI를 실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
드박스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향후 정책 수
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
하여 보안과 규제 준수 기능을 내재화하고, 금융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촉진하는 지원 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AI 거버넌스‧설명가능성 원칙, 그리고 제3자 리스크 관리를 
포괄하는 금융 AI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AI를 업무에 
적극 도입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분석이 AI의 금융투자업 접목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제공한다
면, 해외 금융기관의 사례 연구는 AI의 내재화와 상용화 과정에서 국내에 실질적인 시사
점을 던져준다. 해외 사례는 AI의 실제 활용이 단순히 업무의 정형성, 데이터 접근성, 고
위험 여부와 같은 요인에 그치지 않고, 산업 내 기술 및 서비스 성숙도‧ROI‧인프라 제
약이라는 세 가지 축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융투자업계의 효과적인 AI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
히 인식하고 투자 대비 기대효과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 
내 기술 및 서비스 성숙도에 기반해 도입 전략을 세워 성숙도가 높은 분야는 신속히 상용
화하고, 불확실성이 큰 분야는 시범 적용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ROI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이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분석‧맞춤형 자문 등 경쟁력 있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
다. 셋째, 데이터 품질과 연산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AI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
이고,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 절감과 안정적 서비스 구현을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업에서 AI는 이미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AI 실험 지원,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윤리‧책임 체계 
확립, 그리고 실무 단계에서의 점진적 확산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될 때, 국내 금융투자업은 AI를 통해 혁신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나
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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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들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로, 금융산
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글로벌 AI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890
억 달러 규모였으며, 2033년에는 4.8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01 특히 금융 분
야는 AI 기술의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02 

전통적으로 금융투자업은 인간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왔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면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분석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AI는 바로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AI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고, 실시
간으로 시장 변화를 감지하며,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다. 방대한 데이
터 처리와 복잡한 패턴 분석이 요구되는 금융투자의 특성상 AI 기술과의 접점은 매우 높다.

기존 연구가 특정 기관이나 서비스의 사례 분석에 치중해 온 상황에서, 금융산업 전반
에서 AI를 어떻게 접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특허 데이터는 매우 유용한 분석 자료로 평가된다. 특허는 기술 개발의 구체
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출원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특허 자료는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분석을 통해 산업 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산업의 미래 방향을 예측하며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내 AI 특허출원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03 연도별 
AI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AI 특허출원은 2015년 약 600건에서 2023년 13,000
건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그림 Ⅰ-1> 참고). AI 기반 기술 특허출원과 AI 서비스 
특허출원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가 관찰
된다. 이러한 추세는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려는 시
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01 �UN(2025)

02 �World Economic Forum(2025)

03 �특허출원은 개인이나 기업이 발명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명세서로 정리해 지식재산처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특
허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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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연도별 AI 특허출원 건수 

주    : �AI 기반 기술은 학습 및 추론, 언어지능, 청각지능, 시각지능, 복합 
지능을 포함

자료: 지식재산처

특허 분석을 통한 AI 활용 이해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
투자업 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 활용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있음을 전제로 등록되며 단순한 기술적 가능성이 아닌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지니
고 있다. 

둘째, 금융투자업의 AI 활용 동향을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특허 문서에 기
재되어 있는 AI 모델, 활용 방식, 학습 데이터 등을 파악함으로써 AI 기술 발전이 금융투
자업의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셋째, AI 특허의 금융투자업 내 분포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 사업 및 주요 
업무 단계별 AI 활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 내 AI 활용은 일률적이지 않으
며,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특허 데이터를 통해 이에 대해 분석
할 수 있는 기초 틀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투자 분야의 AI 활용 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
한다. 기술 내용, 출원 주체, 시계열적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의 AI 도입이 초래할 구조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아울러, AI 도입이 
아직 진행 중인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부문별 AI 도입 시도의 차이가 발생하
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산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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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사례 분석을 통해 특허 기반 분석을 보완한다. 특허가 적
극적인 AI 접목을 통해 미래 활용 방향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라면, 해외 실무 사례는 현재 
산업 현장에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이는지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이러한 이중 분석 접근을 통해, 금융투자업 내 AI 도입
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AI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소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에게 AI 기술 발전 방향에 따른 산업 내 AI 활
용 동향에 대한 실질적 통찰을 제공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 정
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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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I 기술의 발전과 국내 금융투자 AI 특허 동향

이 장에서는 국내 금융투자 분야의 AI 특허 분석의 단위를 정의하고, 그 동향을 체계적
으로 분석한다. 특히 생성형 AI 등 주요 기술 발전이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자산운용‧증
권업‧자문업 등 금융투자업 세부 영역별 특허 분포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출원인 분
석을 통해 레거시 금융기관과 IT 스타트업 등 주요 주체들의 AI 활용 시도를 살펴보고, 이
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조망한다.

1. 국내 금융투자 AI 특허 정의

가. 국내 금융 AI 특허 데이터

한국 지식재산처에 출원 및 등록된 AI 관련 특허 데이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운
영하는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와 구글의 특허 검색 플랫폼인 Google 
Patents를 통해 출원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 제목과 초록을 포함한 특
허 문서에 AI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경우 이를 AI 관련 특허로 분류하였다.04 

이 과정에서 아직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출원 단계의 데이터도 함께 포함하였다. 특허
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한해 부여되는 권
리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만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으며, 다양한 주체가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특허뿐 아니라 심사 중이거나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은 발명도 함께 
수집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허와 발명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
고 판단하였으며, 서술의 편의를 위해 ‘특허’라는 용어를 법률적 의미와 달리 등록된 특허
와 출원 중인 발명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05

금융서비스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AI 관련 특허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최신 거

04 �AI 관련 단어에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 러닝’,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딥러닝’, ‘심
층 학습’, ‘Deep Learning’,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신경망’, ‘Neural Network’, ‘거대
언어모형’, ‘Large Language Model’ 등을 포함하였다. 

05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 특허 심사 통과율은 7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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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하였다.06  이 모델에 각 특허의 제목과 초
록 전문을 입력 데이터로 제공한 후, 해당 특허가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용 가능한지를 이
진 분류(‘예’ 또는 ‘아니오’)로 판단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금융투자업, 은행업, 
보험업 등 세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 서비스 전반에 적용 가능한 특허를 우선적으
로 식별하였다.

이후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 특허에 대한 직접 검증 과정을 수행하
였다. 특허 문서를 검토하여 금융 서비스와의 관련성을 판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
산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특허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81건의 금융 AI 특허를 확
보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금융 AI 특허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Ⅱ-1>은 연도별 금
융 AI 특허 출원 건수를 정리한 것으로, 2015년 약 20건에 불과하던 연간 출원 수가 2023
년에는 약 380건으로 늘어나며 8년간 약 19배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투자 서비스 영역에
서 AI 활용 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융산업이 신기술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그림Ⅱ-1>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 출원된 금융 AI 
특허는 총 175건으로, 2023년에 비해 적게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는 특허 공개 제도에 따
른 일시적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특허 데이터는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수집되었으며, 출원된 발명 중 아직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공개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제도이다.07 다만, 출원 후 18개월 이전
에 심사가 완료되어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공개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이전에 출원된 발명은 대부분 공개 또는 등록되어 본 보고서의 분석에 완전히 반영되지
만,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사이에 출원된 발명은 특허 심사 통과 여부에 따라 일부
만 포함된다.

06 �구체적으로 OpenAI의 ‘gpt-4o-2024-08-06’ 모델을 분석 도구로 채택하였다.

07 �특허심사를 위해 제출된 발명은 출원 직후 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이 지
난 시점에 공개된다. 이 기간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개 지연 제도로, 한국지식재산처(KIPO), 미국지식재산처
(USPTO), 유럽지식재산처(EPO) 모두 유사한 공개 주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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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연도별 금융 AI 특허 개수 

주    : 금융분야와 관련된 특허를 선별하여 연도별로 출원 특허 수를 계산
자료: Patentscope, Google Patents

나. 국내 금융투자 AI 특허 데이터

본 연구는 금융투자업에서의 AI 활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 AI 특허에 기술된 AI
의 수행 기능을 먼저 추출하고 이를 금융투자업의 각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
다. 즉, 개별 특허를 사업별로 분류하기보다 특허에 기술된 AI의 기능적 특성에 초점을 맞
추었다.08 이러한 접근을 취한 이유는 동일한 특허의 주요 기능들이 여러 사업의 주요 업
무 단계에 걸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시장 분석 AI 기능을 활용한 
특허의 해당 기능은 증권업의 자기매매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증권형 공모펀드, 자문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챗봇 기능 역시 위탁매매, 자산관리, 자
문업 등의 고객 접점 업무 전반에서 활용된다. 이처럼 기능 중심의 분류 방식은 금융투자
업 내 AI 도입 노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림Ⅱ-2>는 금융투자업 주요 사업 영역별로 연계된 AI 특허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
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금융투자업을 증권업, 자산운용업, 자문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 
내 주요 사업 영역을 선정한 후, 특허 문서를 통해 파악한 AI 기능을 연결하였다.

08 �하나의 특허는 여러 개의 AI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를 분석한 뒤 챗봇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특허는 뉴스 분석 AI 기능과 AI 챗봇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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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에서는 위탁매매, 자기매매, 자산관리, 투자은행의 네 가지 사업에 초점을 맞추
었다. 먼저, 위탁매매와 관련된 AI 기능으로는 인증, 주문 집행, 이상 거래 탐지, 챗봇 서
비스 등이 있다. 자기매매는 경제 및 시장 분석, 증권 분석과 투자, 주식 가치 평가, 고빈
도거래(HFT), 통계적 예측, 환율 및 리스크 분석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AI 기능과 관
련 있다. 자산관리 영역에는 투자자 분석, 개인 재무 관리, 금융 상품 추천, 로보어드바이
저, 금융 정보 제공, 챗봇 활용 등 맞춤형 투자 지원 AI 기능을, 투자은행에는 기업 신용
평가, 사업 분석, 주식 가치 평가, 스타트업 분석, 경제‧시장 분석 등과 관련된 AI 기능
을 연계하였다. 

자산운용업은 투자자 특성과 주요 운용자산의 성격을 기준으로 증권형 공모펀드, 
PEF,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로 구분하였다.09 증권형 공모펀드에는 경제‧시장 분석, 증
권 분석, 주식 가치 평가, 기타 상품 평가, 뉴스 분석과 같은 분석 기능을 가진 AI 기능이 
연계되며 금융 정보 제공, 챗봇과 같은 다수 펀드 투자자의 편의를 돕는 AI 기능도 연결
된다. PEF는 스타트업 분석, 기업 신용 평가, 사업 분석, 경제 및 시장 분석 등의 AI 기능
이 관련 있다. 부동산‧특별자산 펀드에서는 부동산 가치 평가와 계약 문서 분석과 같은 
AI 기능을 연계하였다.

자문업에는 자문과 일임이 있으며, 본 연구는 자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 분야
에서는 투자자 분석, 경제‧시장 분석, 주식 가치 평가, 뉴스 분석에 해당하는 AI 기능뿐 
아니라 금융 상품 추천, 종목 추천, 추천 시스템, 로보어드바이저, 금융 정보 제공, 챗봇 등 
개인화된 자문 기능을 지원하는 AI 기능이 폭넓게 연결된다.

<그림 Ⅱ-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권업, 자산운용업, 자문업 등 금융투자업계 전
반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이 향후 금
융투자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
사한다. 

각 사업 영역에 AI 기능을 연계한 뒤, 해당 기능을 보유한 특허를 각 사업에 연결하였
다.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과 직접적인 기능적 연관성이 있는 특허들을 선별‧연계한 결
과, 최종적으로 999건의 특허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은행‧보험 및 기타 핀테

09 �2025년 11월 기준, 증권형 공모펀드는 공모펀드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전체 사모시장의 
약 25%, 특별자산펀드는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부동산펀드의 약 99%, 특별자산펀드의 약 95%가 사
모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PEF는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분류되던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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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분야와 관련된 약 800여 건의 특허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는 향후 연
구 과제로 남긴다.

<그림 Ⅱ-2> 금융투자 사업별 관련 AI 특허 

2. AI 기술의 발전과 금융투자 AI 특허 동향

AI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진화를 거쳐왔다. 1990년대에는 비교적 단순한 통계 기법
과 규칙 기반 모델을 중심으로, 반복적이고 계산 위주의 업무에 활용되었다. 2010년대에
는 인터넷 확산과 데이터 인프라, GPU 등 고성능 컴퓨팅의 결합으로 대규모 학습이 가능
해졌고, 이후 딥러닝이 급부상하면서 이미지‧음성 인식 등 과거에 어려웠던 작업의 자
동화가 빠르게 진전됐다. 2017년 이후에는 대형 언어모델이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특히 
2017년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 구조는 AI 학습 속도를 크게 높이고 문
맥 기반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대형 언어모델들이 등장하며 범용 언어‧지식 모
델의 토대를 만들었다.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들은 문서를 요약하거나 질의응
답을 하는 등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산
업에서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열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생성형 AI와 에이전틱(agentic) AI가 등장하면서 또 한 번의 도
약이 이루어졌다. 2022년 OpenAI가 공개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AI의 활용 방
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적 변곡점이 되었다. 생성형 AI는 보고서 작성, 뉴스 요약, 



특허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금융투자업의 AI 활용과 시사점

14  

이미지 생성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술을 토대
로 한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판단해 업무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자율성을 갖추며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투자업에서도 단순 자동화를 넘어 분석‧예
측‧콘텐츠 생산‧고객 응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 AI 관련 특허의 기술 모델 분포에서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
난다. <그림Ⅱ-3>은 각 시기별로 출원된 특허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을 분류하
여 정리한 것이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통계적 머신러닝(55%)과 딥러닝(45%)
이 주류를 이루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들어서는 딥러닝을 사용한 특허 비중이 
61%로 확대되는 동시에, 트랜스포머 기반 대형 언어모델(4%)을 활용한 특허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어 2023년 이후에는 딥러닝(46%)과 통계적 머신러닝(40%)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나, 트랜스포머 기반 대형모델(9%)과 생성형‧에이전틱 AI(5%)가 빠르게 
성장하며 특허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AI 활용의 중심축이 통
계형 모델에서 대형 언어모델, 나아가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에이전틱 AI로 점차 이
동하는 추세이다.

<그림 Ⅱ-3> 금융 AI 특허 모델 분포 변화 
2015-2018 2019-2022 2023-2025. 06

자료: Patentscope, Google Patents, 저자 계산

가. AI 적용 업무의 다각화

금융투자업 내 AI 기술의 활용은 전통적인 통계 기반 머신러닝에서부터 최신 생성형 
AI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 기술 단계별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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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특허 출원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초기에는 주로 정
형화된 예측 업무에 AI가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정형 정보를 다루거나 생성형 AI 기
반의 콘텐츠 생성 및 실행 서비스까지 그 적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통계적 머신러닝은 금융투자 분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AI 기술로, 주로 규칙적이고 
수치 기반인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주요 적용 업무는 반복적인 패턴 분석
이 중요한 통계적 리스크 분석, 이상 거래 탐지, 시장 가격 예측 등이다. 통계적 머신러닝 
도입을 통해 기존 통계 모델보다 높은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의 효
율을 높인다. 관련 특허는 고도화된 신용평가 방법, 시장 스트레스 예측 기법, 포트폴리오 
성과 비교 시스템 등이 있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 특히 언어,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 가
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금융투자업에서는 고차원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분석이 어려웠던 대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확대
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한층 고도화되며,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패
턴을 발견하는 등 업무 전반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특허로는 이미지 속 
특정 문자를 추출하는 신분증 서명 인식, 대규모 거래 데이터의 패턴 분석, 고객 특성 분
류 등이 있다.

대형 언어모델은 문맥 이해와 언어 기반의 추론이 필요한 업무에 혁신을 가져왔다. 금
융 분야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금융 문서 및 계약서 해석, 규제 준수 여부 검토, 보고서 요
약 등 고도의 문서 처리 업무에 주로 적용된다. 대형 언어모델의 도입은 문서 처리의 정확
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다량의 문서를 정리하고 요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인
다. 이와 관련된 특허는 금융 보고서 자동 요약, 경제 뉴스 분류, 규제 문서 분석 및 컴플
라이언스 점검, 고객 불만/문의 자동 분류 시스템 등 자연어 처리 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대형 언어모델에 기반을 둔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는 더 나아가 콘텐츠 생성, 질의
응답, 자동 리서치 등을 가능하게 한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투자 전략 시뮬레이션 지원, 
맞춤형 상담 및 실행 서비스 제공, 리서치 자료 생성 등 지능형 업무 지원에 주로 활용된
다. 이를 통해 리서치 업무의 효율성과 속도를 극대화하고, 자동 보고서 및 투자 콘텐츠를 
생성하며, 초개인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특
허로는 투자 리서치 자동화, 시장 데이터 수집 및 자동 매매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
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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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AI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 AI 특허 다양화

구분 통계적 머신러닝 딥러닝과 빅데이터 대형 언어모델 
(LLM)

생성형 AI 및  
에이전틱 AI

주요
적용
업무

˙ �규칙적이고 수치  
기반 업무

˙ �반복성이 높고 예측
가능한 자료 활용

˙ �대규모 또는 다양한  
형태(텍스트, 이미지,  
로그 등)의 데이터 
처리

˙ �고차원 데이터 기반  
비정형 정보 활용

˙ �문맥 이해와 언어 
기반 분석이 필요
한 업무

˙ �대규모 문서 및  
해석 및 분류

˙ �콘텐츠 생성, 질의
응답, 자동 리서치

˙ �사용자 맞춤형 상담  
및 실행 서비스

AI 
도입
효과

˙ �예측 정확도 향상
˙ �업무 자동화와  

효율성 제고

˙ �비정형 데이터 활용  
확대

˙ �대규모 데이터 활용 
효율성 제고

˙ �문서 처리 정확도 
향상

˙ �리서치 효율성 및 
속도 향상

˙ �자동 보고서 및  
콘텐츠 생성

˙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특허
예시

˙ �신용평가 모델
˙ �이상거래 탐지
˙ �시장 리스크 모델링
˙ �자산배분 최적화

˙ �이미지 속 문서 추
출

˙ �신분증‧서명인식
˙ �대규모 거래패턴 

분석
˙ �고객 세분화 및  

마케팅 모델

˙ �금융 보고서 요약
˙ �경제 뉴스 자동 

분류
˙ �규제 문서 분석
˙ �고객 불만/문의  

자동 분류

˙ �투자 리서치 자동 
작성

˙ �로보어드바이저  
고도화

˙ �시나리오 기반 투자
전략 생성

˙ �에이전트 기반 자료
수집 및 자동 실행

자료: Google Patents, Patentscope

나. 활용 데이터의 다양화

본 절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 특허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별 특허 문서에서 재무제표, 뉴스, 사용자 음성 데
이터 등 특허가 활용하고 있는 주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기술 발
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확장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주식 가치 평가, 이상 거래 탐
지, 증권 매매, 챗봇의 네 가지 주요 기능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영역별 특허 
문서에 나타난 데이터 관련 단어의 상대빈도를 산출하였다. 상대빈도는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최빈 단어의 빈도로 나누어 정규화한 값으로, 최빈 단어를 기준값 1.0으로 설정하
여 다른 단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그림Ⅱ-4>는 금융 AI 특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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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등장하는 상위 10개 단어의 상대빈도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특허 문서에서 데이터를 묘사하는 단어의 상대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초기 AI 특허는 주로 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에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주식 가치 평가 관련 특허를 보면 초기에는 ‘뉴스(news)’, ‘인덱스(index)’, ‘재무
적(financial)’, ‘과거의(historical)’ 등의 키워드가 중심을 이룬다. 이는 재무 비율, 과거 
데이터 등 정형화된 정보와 뉴스 기사의 텍스트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전통적 퀀트 모델
의 특성을 반영한다. ‘임베딩(embedding)’, ‘벡터(vectors)’ 키워드는 단어를 벡터로 변환
하는 초기 언어모델의 일차 산출물이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 주식 가치 평가 특허에서는 ‘감성(sentiment)’, ‘추세(trend)’, ‘시장(market)’ 등
의 키워드가 핵심으로 부상한다. 이는 AI가 시장 참여자들의 감성을 측정하고 실시간 시
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고도화된 모델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모델의 산출물이 활
발히 활용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주식 가치 평가 AI 특허는 과거 데이터 중심의 계량적 
분석에서 벗어나, 시장의 미묘한 심리적 변화까지 포착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방향
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상 거래 탐지 특허의 경우, 초기에는 ‘양(amount)’, ‘거래(transaction)’, ‘아이피(ip)’, 
‘주소(address)’ 등 온라인 거래의 기본 요소와 관련된 단어가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 이
는 특정 금액, 접속 IP 등을 활용해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판별하던 
전통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최신 특허에서는 ‘음성(voice)’, ‘전화(call)’, ‘문자(text)’, ‘피싱(phishing)’ 등 새로운 유
형의 키워드가 등장한다. 이는 분석 대상이 정형화된 거래 기록을 넘어, 보이스피싱과 같
은 신종 금융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 등 비정형 데이터로 확장되었
음을 보여준다. 즉, 이상 거래 탐지 기술은 단순 거래 패턴 분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형
태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 증권 매매 특허는 ‘주문(order)’, ‘시간(time)’, ‘거래량(volume)’, ‘집행(execu-
tion)’ 등 기초적인 주문 및 체결 절차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룬다. 이는 정해진 로직
에 따라 매매를 자동 실행하는 초기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특징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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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book)’, ‘교환(exchange)’, ‘실시간(real, real-time)’ 키워드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특히 
매수/매도 호가가 집계된 ‘호가창(Order Book)’을 의미하는 ‘장부(book)’의 등장은, AI가 
매수‧매도 호가의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시장을 예측하는 수준으로 고도
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증권 매매 AI는 단순한 자동 주문 실행을 넘어, 시장 
미시 구조(market microstructure)를 심층 분석하여 최적의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있다.

챗봇 관련 특허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유형도 변화해 왔다. 초기 특허에서는 주로 ‘입력
(input)’, ‘문자(text)’, ‘과거(history)’, ‘응답(response)’과 같은 데이터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이는 사용자 입력, 대화 이력,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 로그가 챗봇 개발과 운영
에서 핵심적인 데이터 자원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객이 입력하는 데이터
를 주로 활용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최근 특허에서는 ‘답변(answer)’, ‘질의(queries)’, ‘데이터베이스(database)’와 같
은 데이터 유형이 새롭게 중심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 입력과 응답 기록에 국한되지 않고, 
모델이 산출한 답변 데이터(answers), 사용자가 실제로 제시한 질의 로그(queries), 그리
고 내부 데이터베이스(database)가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데이터 활용의 무게중
심이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중심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내용 및 내부 지식 자원까지 포
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금융 AI 특허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과거의 정형적이고 제한된 범주에서 
벗어나 점차 비정형 데이터와 복합 데이터로 확장되고 있다. 주식 가치 평가에서는 재무
지표와 뉴스 분석에서 감성 및 시장 추세 분석으로, 이상 거래 탐지에서는 거래 기록에서 
음성‧문자 등 새로운 데이터로, 증권 매매에서는 단순 주문‧체결 데이터에서 호가창
과 실시간 시장 데이터로, 챗봇에서는 단순 입력‧응답 로그에서 답변‧질의‧데이터베
이스로 활용 데이터가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AI가 더 이상 단순 자동화나 정형 
데이터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의 복
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금융투자업에서 
AI 기술이 데이터 활용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장하며,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를 가능하
게 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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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금융 AI 특허 활용 데이터 상대빈도 

주식 가치 평가

이상 거래 탐지

증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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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금융 AI 특허 활용 데이터 상대빈도(이어서)
챗봇

주    : �좌측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특허 문서를 기반으로 한 통계이며, 우측 그래프는 2020
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허 문서를 기반으로 산출한 통계

자료: Google Patents, Patentscope, 저자 계산

3. 금융투자업 내 AI 특허 분포

AI 기술의 확산은 금융투자업 전반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를 업종 및 세부 사업 
단위로 살펴보면, 어떤 분야에서 AI 적용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금융투자업 내에서 AI 기술이 집중되는 영역과 상대적으로 도입
이 더딘 영역을 구분하여 본다.

<그림Ⅱ-5>에는 금융투자 업종 및 사업별로 관련 있는 AI 기능을 포함한 특허의 건수
가 정리되어 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업종별로 특허 건수를 살펴보면, 증권업에서 AI 
관련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800건이 넘는 특허가 증권업과 관련 있
는 AI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금융투자업 전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AI 활용 시도가 진행되
고 있는 분야임을 보여준다. 자산운용업은 약 550건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이어서 자문
업이 약 480건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어, 오른쪽 그래프에서 세부 사업 단위로 살펴보면, 관련 특허 출원은 자문업의 자
문 부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약 480건 정도로 전체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증권업의 자산관리 부문이 약 460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자산운용 부문의 증권형 공모펀드와 증권업의 위탁매매 부문도 각각 380건 내외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증권업 자기매매, 증권업 투자은행, 자산운용의 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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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의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
허 건수를 보였다.

더불어 <표 Ⅱ-2>는 시기별 AI 특허의 상위 사업 영역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AI 특허는 초기부터 활용도가 높았던 사업 영역에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문 분야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분야 역시 지속적으로 상위권
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PEF나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
위에 머물며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I 특허가 적은 영역에는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Ⅱ-5> 금융투자 업종 및 사업별 특허출원 건수 

업종별 AI 특허 개수 세부 사업별 AI 특허 개수

         자료: Google patents, Patentscope, 저자 계산

<표 Ⅱ-2> AI 특허 상위 사업 영역 변화 추이

순위 2015년 이전 2015년~2018년 2019년~2022년 2022년 이후

1 자산관리 자문 자문 자문

2 자문 자산관리 자산관리 자산관리

3 위탁매매 위탁매매 증권형 공모펀드 증권형 공모펀드

4 증권형 공모펀드 증권형 공모펀드 위탁매매 위탁매매

5 자기매매 자기매매 자기매매 자기매매

6 PEF 투자은행 투자은행 투자은행

7 투자은행 PEF 부동산/인프라 PEF

8 부동산/인프라 부동산/인프라 PEF 부동산/인프라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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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 AI 특허 출원인 분석

본 절에서는 금융투자 서비스와 관련된 AI 기능을 가진 특허의 출원인 분포를 살펴본
다. AI 기술이 금융투자업에 도입되는 가운데 어떤 주체가 이러한 특허를 주도적으로 출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기업이 금융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지가 중요한 분
석 대상이 된다. 특히 기존의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형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금융 서비스의 AI화를 견인하
고 있다는 점에서, 출원인 분포를 검토하는 것은 금융투자 분야 AI 기술 확산의 동향을 이
해하는 데 의미가 크다.

금융투자 서비스 관련 AI 특허 출원인은 비상장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비상장 SaaS 기업이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AI 도입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의 왼쪽 그래프에서 전체 출원인 분포를 보면 비상장회사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개인 출원이 24%로 뒤를 이었다. 상장회사와 학계‧연구기관은 각각 8% 수준이
었으며, 해외 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금융투자 분야 AI 기술 
개발이 전통 금융회사보다는 민간의 혁신적 주체, 특히 스타트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림Ⅱ-6>의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출원 기업을 세부 유형별로 구분해 보았다. 비상
장기업의 경우 대부분 IT 기업이었으므로, 이들은 SaaS, IT 컨설팅, 플랫폼 기업으로 세분
화하였다. 그 결과, 비상장 SaaS 기업이 6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비상장 플랫폼 기업(9%), 상장 IT 기업(7%), 상장 금융회사(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금융투자 서비스 분야와 관련 있는 AI 기술 확산이 SaaS 
기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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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금융투자 관련 AI 특허권 출원인 분포
전체 출원인 회사 출원인

자료: 저자 계산

종합적으로 볼 때 금융투자 서비스 관련 AI 특허는 대형 금융사나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의 비상장 IT 기업과 SaaS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산업의 AI 
혁신이 전통 금융회사가 아닌 외부 기술 기업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투자 관련 AI 특허를 출원한 비상장기업들의 주 고객군을 추가적으로 분석
하여, 향후 금융투자업 내 경쟁 구도와 기술 의존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그림Ⅱ-7>에서 금융투자 관련 기능 특허를 출원한 비상장기업의 주 고객 유형을 분
석한 결과, 기업(B2B)을 대상으로 한 특허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상장 출원기업 가운데 약 76%가 기업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개인(B2C)
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14% 수준에 머물렀다. B2B와 B2C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적인 형
태는 10%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B2B와 B2C를 병행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약 
86%가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비상장기업으로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의 특허를 해당 기업의 주요 고객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기능의 출원 
빈도에 기반해 순위를 매겨보았다. <표 Ⅱ-3>을 보면, B2B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원
된 기능은 챗봇, 부동산 분석, 증권 거래, 고객 분석 등이었다. B2B 영역에서는 업무 효율
화, 데이터 분석, 고객 지원 자동화 등 기업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능이 중심인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챗봇은 고객 응대 자동화, 부동산‧증권 거래 분석은 투자 의사결
정 지원, 신용평가‧투자자 분석은 기업 리스크 관리에 활용되는 기술이다. 반면 B2C 영
역에서는 개인 투자자나 일반 고객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기능이 중심
이다. 특히 추천 시스템과 개인 재무 관리는 사용자의 투자 성향과 재정 상태에 맞춘 맞춤



특허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금융투자업의 AI 활용과 시사점

24  

형 서비스를 지향하며, 챗봇은 개인 고객 응대 자동화, 주식‧포트폴리오 추천은 투자 의
사결정 보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투자 관련 AI 특허 출원에서는 B2B 영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이는 금융회사가 내부 프로세스 최적화, 고객지원 자동화, 보안‧인증 등 기업 중심의 수
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부 기술을 일정 부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곧 
비상장 AI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업계의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제3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술 공급자의 안정성
과 신뢰성, 데이터 보안 체계, 서비스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관리 역량이 금융회사의 경
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Ⅱ-7> 주 고객별 비상장 출원회사 분포

자료: 저자 계산

<표 Ⅱ-3> 주 고객별 비상장 출원회사 상위 특허 기능

순위 B2B B2C

1 챗봇 추천 시스템

2 부동산 분석 부동산 분석

3 증권 거래 챗봇

4 추천 시스템 개인 재무 관리

5 인증 정보 전달/보고

6 기업 신용 평가 주가 분석

7 고객(투자자) 분석 주식/포트폴리오 추천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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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투자업의 AI 활용 심층 분석 

이전 장에서는 금융투자업 전반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I가 실제로 어떤 사업 부문과 업무 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
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업의 주요 사업별 밸류체인(value 
chain)을 세분화하여 사업 내 주요 활동별 AI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AI 기술이 금융투자 서비스의 가치 창출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상대적으로 적용
이 제한적인 단계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1. AI 특허 집중도

가. 밸류체인 분석

본 절에서는 금융투자업의 각 사업 부문별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단계에서 활
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밸류체인 분석’이라는 접근법을 적용하였
다. 밸류체인이란 서비스의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한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기까지 거치는 핵심 단계
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한 개념이다. 각 사업마다 3~4개의 주요 단계로 밸류체인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사업의 밸류체인 주요 활동별로 관련 특허 기능을 연계하여, 전체 금융투자 관련 
특허 중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Ⅲ-1>에 정리되어 있
다. 이를 통해 사업별로 AI 활용도가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
이 확인된다.

먼저, 앞서 살펴본 사업별 특허 건수 분포와 일관되게 자문, 자산관리, 증권형 공모펀
드, 위탁매매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밸류체인 단계에서 AI 관련 특허가 확인되었다. 반면 
투자은행, PEF, 부동산‧특별자산 펀드와 같은 영역에서는 특정 단계에서 아예 관련 특
허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딜 소싱, 인수 주선 등과 같이 네트워킹, 협상, 현장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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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단계에서는 특허 부재가 두드러졌다. 

또한 각 사업 내부적으로도 AI 활용 가능성은 단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부 단계에
서는 관련 특허가 적은 반면, 다른 단계에서는 높은 비중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고객 관리, 응대, 공시‧보고와 같은 업무에서 관련 특허 출원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특허 분포는 AI가 금융투자업 내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영역이 사업별로 상이하며, 
동일한 사업 내에서도 단계별 활용 정도가 뚜렷하게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차가 발
생하는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이후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사의 투자은행 부문에서는 ‘기업 분석/가치평가’ 단계 관련 
특허가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딜 소싱’이나 ‘인수주선/발행’ 단계는 
관련 특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은행 업무 중 정형 데이터 기반의 분석 단
계에는 AI 적용이 활발한 반면, 네트워킹이나 협상과 같은 비정형적 활동에는 AI 활용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자기매매에서는 ‘운용 실행’ 단계(16%)에서 특허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과 평가
(7%)나 리스크 분석(4%)에서도 AI 활용 특허가 확인되었다. 이는 거래 이후의 결과를 분
석하거나 백테스팅(backtesting)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과 관련 있다. 즉, 자기매매 분야
에서는 운용을 실행하고 성과를 평가‧분석하는 업무에 AI가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위탁매매의 경우, 고객 관리 및 거래 모니터링 단계에서 AI 관련 특허의 비중이 2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문 수집 단계에서도 15%의 비중을 보여, 이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AI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상 거래 모니터링, 고
객 거래 성향 분석 등 고객 거래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AI가 활발히 도입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문 집행 단계에서도 관련 특허가 확인되어, 스마트 오더 라
우팅(smart order routing)이나 최적 체결(optimal execution)과 같은 영역에 AI가 활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고객 응대 단계가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투자
상품을 추천하거나 운용하는 단계도 1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상품 추천이나 챗봇을 통한 고객 응대 및 보고 등에 AI가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고객 분석이나 재무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도 일정 부분 관련 특허가 발
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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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공모펀드 운용에서도 공시 등 고객 관리 단계 관련 특허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펀드 운용 보고서 작성의 자동화나 규제 보고 의무 이행 지원과 같은 영역에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펀드 운용 단계도 14%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용 자체의 의사결정보다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추천 등 운용 지원 성격의 AI 활용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PEF와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분야는 전반적으로 AI 활용 비중이 낮았다. 대부분의 
단계가 10% 미만이며, 특히 PEF의 딜 소싱이나 부동산 펀드의 펀드 운용 및 회수 단계는 
관련 AI 기능을 가진 특허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해당 영역에서의 활동이 AI가 쉽게 
도입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문 분야는 고객 응대 단계와 자문을 실제로 제공하는 단계에서 관련 AI 
기능을 제공하는 특허를 다수 발견하였다. 이는 고객에게 리포트 제공이나 상담을 하는 
방식에서 AI가 활용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동 포트폴리오 추천 등 알고리
즘 기반 자문 서비스가 향후 활발히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 밸류체인 단계 AI 특허 비중 

투자은행
딜 소싱 기업 분석/가치평가 딜 구조화 인수주선/발행 

0% 16% 3% 0%

자기매매
전략 설계  리스크 분석  운용 실행  성과 평가

3% 4% 16% 7%

위탁매매
고객 주문 수집  주문 처리/집행  고객 관리/모니터링

11% 5% 24%

자산관리
고객 분석 재무 전략 추천/운용 고객 응대

6% 6% 13% 23%

증권형 공모펀드
펀드 기획  펀드 운용  공시 등 고객 관리

3% 14% 23%

PEF
투자자 유치  투자검토/실사  딜 구조화  운용/회수

0% 11% 3% 0%

부동산/특별
자산펀드

자산 소싱  투자 구조 설계  운용/수익 분배
8% 8% 0%

자문/일임
고객 분석 자문 고객 응대

6% 21% 23%

주：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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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유형별 분석

AI 기술 유형에 따라 금융투자 사업 내 특허가 집중되는 영역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
다. <표 Ⅲ-2>는 밸류체인의 각 세부 활동별로 세 가지 AI 기술 유형(통계적 머신러닝, 딥
러닝, 대형 언어모델(LLM)/생성형 AI)의 특허 집중도를 상위 10개 항목 순으로 보여준다. 
이때 특허 집중도는 각 사업에 해당하는 특정 AI 기술을 활용하는 특허 수를 분모로 하여, 
사업 내 밸류체인 단계별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특허의 비중을 산출하였다. 분석 과정
에서 분모 수가 적어 해석에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분야는 분석 대
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가 기존 기술들을 대체할 가능성을 분석에 반영
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2019년 이후 출원된 특허로 한정했다. 

전반적으로 세 기술은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각 기술이 주로 적용
되는 기능은 뚜렷하게 다르다. 통계적 머신러닝은 위험 예측과 성과 평가와 같은 수량화
와 규칙 중심의 백오피스/미들오피스에, 딥러닝은 대규모 관측과 패턴 인식이 필요한 운
영에, LLM/생성형 AI는 고객 접점과 문서 처리 및 지식 전달에 집중이 나타난다.

먼저 통계적 머신러닝의 상위권은 위탁매매 분야의 주문 처리 및 집행, 자기매매 분야
의 리스크 분석, 성과 평가 및 전략 설계, 투자은행의 구조화, 증권형 공모펀드의 펀드 기
획과 공시 관리, 자산관리 및 자문 분야의 고객 응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통계적 머신
러닝이 예측, 최적화, 평가 체계에서 강점을 가지며, 정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활용도
가 높은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특허들은 주문 집행 과정에서의 가격 
개선과 슬리피지(slippage, 거래 시점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 최적화, 자기매매 리스
크 분석을 위한 VaR(Value at Risk, 예상 손실액),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펀
드 기획 단계의 계량적 규칙 설계, 공시 관리 과정에서의 규정 충족 체크리스트 자동화 등 
절차화가 가능한 의사결정 파이프라인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객 응
대도 상위권에 자리하지만, 그 역할은 정량적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보조 기능
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딥러닝의 상위권은 위탁매매 분야의 고객 주문 수집과 고객 관리 및 모니터링, 자기
매매의 운용 실행, 증권형 공모펀드의 펀드 운용과 기획, 투자은행의 기업 분석 및 가치
평가, 그리고 자산관리 분야의 재무 진단, 투자상품 추천, 고객 니즈 파악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주로 대규모 비정형 신호와 고차원 패턴 인식이 요구되는 기능이 상위권을 지배



Ⅲ. 금융투자업의 AI 활용 심층 분석

31

한다. 예를 들어, 주문 수집 단계에서는 초저지연 이상탐지(ultra-low latency anomaly 
detection), 봇 차단(bot blocking)과 같은 대용량 거래 데이터 분석 기술이 활용된다. 자
기매매 운용 및 실행 단계에서는 다변량 시장 미시구조 신호의 실시간 해석 기술 등이 발
견된다. 또한 기업 분석 및 가치평가 영역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시계열 데이터를 통합하
는 멀티모달(multimodal) 분석 방식이 적용된다. 즉,딥러닝은 사용가능한 데이터의 다
양성과 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개선되는 업무에서 특허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LLM 및 생성형 AI의 상위권은 위탁매매 분야의 고객 관리 및 모니터링, 자산관리 분
야의 고객 분석, 고객 응대, 투자상품 추천 및 운용, 자문 분야의 고객 분석과 응대, 증권
형 공모펀드의 공시 관리와 펀드 운용, 그리고 자기매매의 운용 실행으로 구성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객 접점과 지식 노동 자동화로의 집중이다. 비대면 질의응답, 개인화
된 요약과 설명, 규정 및 상품 문서의 생성과 점검, 상담 이력과 시장 정보의 결합 분석 등 
언어 중심의 AI 기술과 문서 및 규정의 해석과 작성이 그 예시이다. 공시 관리가 5위에 오
른 것은 LLM이 규정집 등 법률 관련 문서를 활용하거나 투자자 및 감독기관에 펀드의 상
황을 보고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펀드 운용과 자기매매 운용 실행이 
각각 7위와 10위로 등장해, 생성형 AI가 운용 의사결정의 주변부에서도 보조 도구로 침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가지 AI 기술의 활용 분야를 비교하면, 공통된 사업 영역 내에서도 기술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된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문 집행, 리스크 분석, 성과 
평가는 통계적 머신러닝에서, 대량 신호 처리, 다량의 데이터를 통한 기업 분석은 딥러닝
에서, 그리고 고객과의 대화, 문서 생성, 공시 관리는 LLM에서 각각 상위권을 형성하여, 
동일한 사업 안에서도 AI 기술간의 정교한 분업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 업무의 
경우, 통계적 머신러닝은 재무 진단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딥러닝은 투
자상품 추천 및 운용을 위한 고객 특성 및 거래 패턴 인식을, LLM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
션 및 설명을 위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각각 담당하는 삼분 구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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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AI 기술 유형별 상위 활용 분야 비교

순위 통계적 머신러닝 딥러닝 LLM/생성형 AI 

1 위탁매매 - 주문 처리/집행 위탁매매 - 고객 주문 수집 위탁매매 - 고객 관리/모니터링

2 자기매매 - 리스크 분석 증권형 공모펀드 - 펀드 운용 자산관리 - 고객 분석

3 자기매매 - 성과 평가 자기매매 - 운용 실행 자문 - 고객 분석

4 투자은행 - 구조화 자문 - 자문 자문 - 고객 응대

5 증권형 공모펀드 - 펀드 기획 투자은행 - 기업 분석/가치
평가 

증권형 공모펀드 - 공시 등 
관리

6 자기매매 - 전략 설계 위탁매매 - 고객 관리/모니터링 자산관리 - 고객 응대

7 자산관리 - 재무 전략 자산관리 - 재무 진단 및 전략 증권형 공모펀드 - 펀드 운용

8 자문 - 고객 응대 자산관리 - 투자상품 추천/
운용 

자산관리 - 투자상품 추천/
운용 

9 증권형 공모펀드 - 공시 등 관리 자산관리 - 고객 니즈 파악 자문 - 자문

10 자산관리 – 고객 응대 증권형 공모펀드 - 펀드 기획 자기매매 - 운용 실행 

주    : 2019년 이후의 특허 사용
자료: 저자 계산

2. AI 특허 비중 격차의 원인 분석

금융투자업 내 AI의 적용 수준은 사업 영역과 직무에 따라 현저한 편차를 보인다. 특
정 업무 영역에서는 AI 활용 시도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일부 영역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비대칭적인 발전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입 편차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은 크
게 업무의 특성, 데이터 환경, 그리고 해당 업무가 지닌 위험도로 분석된다. 

가. 업무의 정형성

먼저, AI 도입의 핵심 결정 요인 중 하나는 업무의 정형성이다. 절차와 판단 기준이 명
확하고 반복적인 정형적 업무에는 AI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AI가 학습할 패턴이 명확하고,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률적인 규칙을 정의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업무는 현재 
AI 기술로 대체하거나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업무는 공통적으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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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및 비일관성, 규칙 정의의 불명확성, 고도의 맥락 및 상황 의존성, 그리고 도입 효과
의 불확실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장벽을 가진다.

이 네 가지 장벽이 AI 도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AI 모델의 작동 원리와 
직결된다. AI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 패턴을 학습하여  작동한다. 따라서 학습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비정형적 업무에서는 AI는 제대로 된 패턴을 학습할 
수 없다. 또한, ‘정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면, AI는 무엇을 학습 목표로 삼
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나 복합적인 맥락까지 고려해
야 한다면, AI가 학습한 단순 패턴은 실무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
로 이러한 기술적 난관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투자 대비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AI 도입 자체를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프로젝트로 만든다.

예를 들어, PEF의 투자 검토 및 실사 업무는 기업마다 재무 상태와 리스크 요인이 모
두 달라 일률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이 경우 투자 기업을 선청하는데 일률적인 규칙을 
세울 수 없어 최종 판단은 담당자의 경험과 팀의 종합적인 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PEF의 투자자 유치 역시 투자자별 투자 목적과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접근
이 필수적이다. 특히, 설득과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업무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대표적
인 활동이다.

<그림Ⅲ-1>의 그래프는 업무의 정형화 정도와 AI 특허 비중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사업의 각 세부 활동을 업무의 정형화 수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의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부록 1> 참고). 이후, 전체 금융투자 특허 중 각 그룹에 속
한 활동들이 차지하는 특허 비중을 평균 내어 그룹별 통계를 산출했다. 그 결과, 업무의 
정형화 정도와 AI 관련 특허 비중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가 표준
화되고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AI 기술 도입 및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대로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업무일수록 AI 관련 특허 활동이 저조하다.

이는 금융투자업에서 AI 활용 가능성과 그 강도가 업무의 정형성 수준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향후 AI 발전은 정형성이 높은 업무 단계에서 자동화를 
더욱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비정형적 업무에서는 여전히 한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적 성격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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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업무 정형화 수준과 평균 특허 분포

주    : 사업 내 밸류체인 단계 별 업무 정형화 수준은 <부록 1>에 정리
자료: 저자 계산

나. 데이터 접근성

AI 성능 향상의 핵심 자원이 데이터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업 내 AI 도입 편차는 업권별 
데이터 환경과 접근성의 차이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
량의 정제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시 자료나 시장 시세처럼 공개되어 있고 접
근 가능한 데이터가 풍부한 영역은 AI 도입이 비교적 수월한 반면, PEF나 특별자산 펀드
와 같이 비공개 정보가 많고 데이터가 파편화된 영역은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제한적이
어서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데이터 접근성이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는 위탁매매로, 고객 주문 로그, 체결 내역과 
같은 거래 기록은 내부적으로 대량으로 생성되고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어 AI가 분석하기
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처럼 방대하고 정형화된 거래 데이터는 이상거래탐지, 맞
춤형 상품 추천 등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된다.

자기매매, 자산관리, 증권형 공모펀드 운용, 투자자문업 등은 데이터 접근성이 ‘중간’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들 영역은 증권 시세와 같은 외부 공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
으면서도, 동시에 트레이딩 로그나 고객 프로파일, 자산배분 기록 등 활용 가치가 높은 내
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공개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시장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거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AI를 활발히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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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투자은행, PEF,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부문은 데이터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이
들 영역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는 M&A 관련 문서, 투자 계약서, 투자 검토 
자료, 실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외부 접근이 불가능할 때가 많고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아 AI가 즉시 학습하기 어렵다. 더욱
이, 각각의 계약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표
준화된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 이처럼 핵심 데이터의 접근성이 떨
어지는 구조적 한계는 해당 분야의 AI 도입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그림Ⅲ-2>의 그래프는 사업의 데이터 접근성 정도와 AI 특허 비중 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 방식은 <그림Ⅲ-1>과 동일하다. 데이터 접근성은 AI 기술 개발의 활성
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접근성이 높을수록 특허 비중 또한 높아지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풍부하고 접근이 용이한 환경에서는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는 반면,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비공개 상태로 파편화된 영역에서는 
AI 도입 자체가 어려워 기술 개발 및 특허 활동이 저조해지는 현상을 뜻한다.

분석 결과, 향후 금융투자업에서 AI 도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의 
제약을 해소하는 노력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PEF, 부동산‧특별
자산 펀드, 투자은행과 같이 기밀성이 높고 비정형 데이터가 주를 이루는 분야에서는 공
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익명화, 문서 표준화, 규제기관과의 협력적 데이터 활용 체계 마
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더불어 금융산업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기
밀 유지의 중요성을 전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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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데이터 접근성과 평균 특허 분포

주    : 사업 내 밸류체인 단계 별 데이터 접근성 수준은 <부록 1>에 정리
자료: 저자 계산

다. 고위험 업무에서의 AI 도입 리스크

AI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고위험 금융 
업무 영역에서는 AI 활용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AI의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와 고
위험 업무의 특성이 맞물려, AI 도입에 따른 위험성이 효용성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업무란 한 번의 판단 실수나 기술적 오류가 곧바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투자은행의 대규
모 인수금융, 수천억 원대의 기업 인수합병, 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가 여기에 해당
한다. 이들 업무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 집행과 직결되며, 단 한 번의 계
약 오류나 협상 실패가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
이 기업인수합병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법률‧세무‧회계‧계약 등 다양한 리스크
가 중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한 알고리즘 기반의 예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 

현재 AI 기술은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판단 중심 업무에서는 근본
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AI는 확률적 연산을 통해 최적값을 제시할 수는 있으
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
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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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요 AI 모델들의 평가 기준 중 하나인 TruthfulQA의 성능
평가 결과가 종종 인용된다. TruthfulQA는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이나 오해로 인해 
틀리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 AI 모델 평가 기준으로 해당 AI 모델이 얼마나 ‘진
실에 가까운’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기침을 하면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는가?”, “손가락 관절을 자주 꺾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사람
은 대체로 사실에 근접한 답변을 내리지만, AI 모델은 그릇된 통념을 그대로 답하는 경우
가 많다.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실제 평가 결과를 보면, 인간의 오답률은 6%에 불과한 반면 
GPT-3는 53%, GPT-4조차도 41%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10 이
는 최신 AI 모델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확성
을 확보한 단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그림 Ⅲ-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업무의 위험도 수준과 특허 비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위험도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된 업무 영역일수록 관련 특허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반비례 관계가 확인되었다. 위험도가 낮은 업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AI를 활용한 기능
을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에 관련 AI 기능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비대면 고객 서비스, 문서 편집, 정보 검색, 데이터 정리와 
같은 반복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는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손실이나 법적 분
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서 요약, 챗봇, 고객 서비스 자동화와 같은 영역에서 
다수의 특허 출원이 확인된다.

중간 수준의 위험도를 가진 업무에서는 AI가 주로 분석과 추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 자문, 금융상품 추천, 운용 모니터링과 같은 영역이 이에 해
당한다. 이들 업무는 고객 투자 성향 분석, 리스크 수준별 포트폴리오 추천, 펀드 운용 보
조 등 데이터 기반 분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의 개
입을 필요로 하며, AI는 의사결정자의 보조 수단으로 기능하는 데 그친다. 이 범주에서는 
AI 활용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 출원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위험 영역에서는 AI의 도입이 극히 제한적이다. M&A,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
낸싱, IPO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AI가 독립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영역은 복잡

10 �Lin et al.(2021), OpenAI(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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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관계와 다층적인 리스크가 얽혀 있어, AI가 제공할 수 있는 확률적 예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만약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 법적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
인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도입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결국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해당 영역에서는 관련 특허 출원이 낮으며 이는 고위험 업무에서의 AI 활용이 기술
적‧제도적 제약에 여전히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고위험 업무에서는 현재 AI의 활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
을 보여준다. 고위험 업무 특성상 금융투자업의 고위험 업무에서는 AI의 단독적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뢰성 보완 장치와 사람의 감독(Human-in-the-loop)이 반드시 필
요하다. 현 단계에서 AI는 고위험 업무의 ‘결정자’가 될 수 없고, 한정된 보조 도구의 역할
에 머물고 있음을 분석은 보여준다.

<그림 Ⅲ-3> 고위험 업무 수준과 평균 특허 분포

주    : 사업 내 밸류체인 단계 별 고위험 업무 수준은 <부록 1>에 정리
자료: 저자 계산

3. 금융투자 사업별 AI 특허 사례

이 절에서는 금융투자업 전반에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사업 영역별 일부 특허 사례를 분석한다. 특허 사례는 어떠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보여주며 미래 기술 도입 방향을 가늠할 수 있
게 해준다. 따라서 개별 특허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금융투자업 내 AI 활용의 구체적인 모
습과 그 파급효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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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은행 분야의 AI 특허

투자은행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투자 지원, 전략적 M&A 
구조화, IPO 준비 등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가치평가 역량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허 사례를 살펴보면, AI가 다양한 데이터 자원
을 활용해 이러한 가치평가의 정교함과 예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특허는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재무‧비재무 데이터를 통합해 예
측한다.11 매출, 성장률, 투자금액 소진 상황 등의 재무지표와 창업팀 역량, 보유 기술, 주
요 고객, 시장 반응 등 비재무 요소를 함께 분석한 뒤 다양한 통계적 머신러닝 기법과 딥
러닝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ensemble model)을 통해 스타트업의 가치 상승률 등급을 
산출한다. 이 특허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은 과거 수많은 투자 라운드 별 스타트업 가
치를 학습해 예측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킨다.

또한 투자은행은 채권 발행 과정에서 발행기업의 신용도와 위험요인을 평가하는데 이
와 관련하여 상장 및 비상장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다양한 특허가 존재한다. 예를 들
어 기업신용평가와 관련된 특허가 있다. 이 특허는 기존 기업신용평가에서 비재무 요소
가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발생하던 편차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내재
적 지표(창업일, 매출, 고용 등)와 외재적 지표(산업 지표, 시장성, 업종 특성 등)를 대규모
로 수집하고 정제한 뒤 이를 딥러닝 모델에 학습시켜 생성한 기업 신용 판단 모델을 소개
한다.12 이 모델은 기업의 여신 성공 여부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여 자금 용도, 전문성, 시
장성 등 사업 특성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평가 대상 기업의 최신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
로 신용도를 산출한다. 결과적으로 이 특허의 AI 시스템은 기존의 주관적‧경험 의존적 
평가를 데이터 기반, 표준화, 자동화된 신용평가로 전환해 사람의 오판으로 인한 오류 및 
손실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업신용평가를 수행한다.

나. 자기매매 분야의 AI 특허

자기매매 분야에는 투자자산 분석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과 관련된 특허가 발견된다. 

11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 앙상블 분류 모델을 이용한 스타트업 미래 가치 예측 방법, 이를 수행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KR102808558B1)

12 �주식회사 비즈부스터, 2019, 딥 러닝 기반 기업 신용 평가 서버 및 이를 이용한 기업 신용 평가 방법(KR10204785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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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허는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 흐름을 자동으로 분석해 ‘투자 매력도 점수’
를 산출하여 투자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13 일정 주기로 기업의 금융 데이터를 수
집한 뒤 주가 모멘텀 수준을 평가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을 평가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기업의 성과지표 변화가 가치투자나 성장주 투자와 같은 여러 투
자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투자 목적 별 기업의 종합 투자 매
력도 점수를 도출한다. 요약하면, 기업의 재무 정보를 AI가 자동 평가해 주어진 투자 전략
과의 적합도를 계산하고, 정량화된 점수로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특허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과거 
수익률이나 단순 변동성만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포트폴리오 운용
의 전 과정을 학습해 운용 방법, 전략 준수도, 위험 대비 성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특
허가 있다.14 AI는 구성 종목의 비중 변화와 매매 타이밍 또는 리밸런싱(rebalancing) 시
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운용자가 설정한 전략을 얼마나 일관되게 실행했는지를 자동
으로 평가하고, 동시에 과거 시장 흐름 및 변동성 구조와 자산 간 상관관계를 함께 학습해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전략별 리스크 패턴과 위험 조정 수익률을 정밀하게 계산한
다. 이 특허는 단순한 수익률 변동성보다 훨씬 풍부하고 구조적인 리스크 정보를 활용해 
포트폴리오 전략의 보다 신뢰성 높은 리스크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다. 위탁매매 분야의 AI 특허

위탁매매 분야에서는 투자자의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AI가 
활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특허는 증권사의 대량 주문을 단순 규칙에 따라 기계적
으로 나누는 기존 알고리즘 트레이딩 대신, 딥러닝과 강화학습(환경과 상호작용을 반복
하며 보상 최대화를 학습하는 방식)을 결합한 AI가 시장 상황에 맞춰 주문 집행 전략을 스
스로 설계하고 조정하게 한다.15 이 시스템은 증권 가격과 체결 패턴 등 과거와 실시간 거
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권 가격과 거래량 등의 예측값을 만들고, 이어서 이 예측값과 실
제 거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현 시점에 어떤 속도와 가격대, 그리고 분할 방식으로 주
문을 집행할지 최적의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AI는 거래에 따른 자산 가격 변화와 슬

13 �주식회사 웨이커, 2023, 복합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기반 투자 대상 기업 분석 솔루션 및 장치(KR102554443B1)

14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2012, 운용과정 기반의 포트폴리오 리스크 평가 방법 및 시스템(KR101139626B1)

15 �(주)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2020, 증권 거래를 위한 주문 집행을 수행하는 서버 및 방법(KR10212497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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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지를 줄이고 목표 가격 대비 유리한 체결을 극대화하도록 스스로 학습 및 개선하며, 
고정된 규칙에 묶여 있던 전통 알고리즘 대비 시장 적응성, 체결 효율, 리스크 관리의 수
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주문 집행 자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라. 자산관리 분야의 AI 특허

자산관리 분야도 자기매매와 유사하게 시장 상황이나 증권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특
허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 특허는 기업 관련 뉴스를 자동 수집한 뒤, AI로 기업가치
에 중요한 기사를 선별하고 기사의 주제 분류를 수행한 후 긍정/부정 감성 판별을 거쳐 각 
기사를 해당 기업과 매칭하고, 공개 전후 주가 변화와 결합해 “이 뉴스가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정량적으로 확인한다.16 이를 통해 리서치 탐색 시간을 줄이고 특정 
상황에 대한 주가 변화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AI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보유 
자산 정보를 모아 현재 포트폴리오를 진단하고, 수익성, 위험 대비 성과, 안정성 중 고객에
게 필요한 재무 목표에 맞춰 신규 편입 자산과 권장 비중을 제안하는 자산관리 처방 시스
템도 존재한다.17 추천 이후에는 고객이 선호 종목을 골라 가상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다
양한 대안 포트폴리오와 비교해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거래 이력이 부족
한 종목은 유사 자산으로 자동 대체하고, 전망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
용하여 현실성 있고 유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마. 증권형 공모펀드 분야의 AI 특허

증권형 공모펀드 분야에는 펀드매니저가 자산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규
제 준수 등에 관련된 특허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자산운용과 관련된 특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 가격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있다.18 이 특허는 일‧분 단위 등 서로 

16 �주식회사 리드그로우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2025, 기업 뉴스 기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전자 
장치, 동작 방법 및 저장매체(KR20250057582A)

17 �주식회사 프리즘투자자문, 2025, 고객 금융 자산 관리를 위한 자산 진단 및 적정 투자 처방 안내 방법 및 시스템
(KR20250104759A)

18 �딥프록시마 주식회사 & 유치헌, 2015, 고빈도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통한 자산 가격 예측 방법(KR202500077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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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기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 예측 모델이 단순히 종가를 예측하던 한계를 넘어, 다음 시점 구간의 
‘고가’와 ‘저가’를 각각 예측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변동성 범위와 리스크 한계를 사전에 제
시해 준다. 이 발명은 인공지능이 고빈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석해 시장 심리와 미세 
구조를 반영한 예측 신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트레이딩 전략 고도화, 리스크 관리 자동
화, 시장 변동성 대응력 향상 등 자산운용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다른 특허는 장중에 자산 비율 규제를 지켜야 하는 모든 펀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시간 규제 준수 시스템으로, 펀드가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체결 내역을 즉시 반영해 예
상 순자산가치와 자산별 편입 비중을 지속 계산하고, 이를 법령, 약관, 또는 내규 기준과 
비교해 편입 비율 초과 또는 위험평가액 초과 등 규제 위반 가능성을 즉시 감지한다.19 기
존에는 운용사가 장 마감 후 기준가를 계산해야만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반면, 이 특
허의 AI 기반 연산은 장중 수백에서 수천 건의 체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규 위
반, 유예, 또는 경고 상태를 자동 분류함으로써 운용사의 대응 속도를 크게 높이고, 복잡
한 규정 계산에서 발생하던 오류를 제거하며,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의 정확성과 일관
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

바. PEF 분야의 AI 특허

PEF 분야의 AI 관련 특허는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기업가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일부 확인된다. 예를 들어, PEF는 구조조정 가능성이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저
평가 기업을 선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AI 기반 평가와 예측 기술이 유용하게 적용
될 수 있다. 한 특허는 신문, 방송, 온라인 기사와 댓글, 공시, 국가정책, 천재지변, 기술보
고서, 환율, 금융정보, 주식시장 동향 등 온라인에 흩어진 방대한 공개 정보를 수집해 AI
가 분석하여 그 정보가 상장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다.20 다양한 정보에서 추출한 정보가 특정 종목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예상 수익
률 방향을 제시한다. 그 결과 AI가 수많은 뉴스, 정책, 시장 신호를 동시에 반영한 ‘정보 기

19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2019, 펀드의 운용 규제 사항들의 위반 여부를 장중에 판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법 및 장치(KR102051045B1)

20 �주식회사 더플랜코퍼레이션, 2021, 공개정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상장사 주가 영향 분석평가 시스템
(KR202101365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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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주가 영향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PEF가 저평가된 상장기업을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사.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분야의 AI 특허

부동산/특별자산 펀드의 경우에도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세 또는 미래 가격을 
예측하려는 특허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 투자 수익성 예측 기술 특허가 있으며, 
과거 유사 단지 사례와 각종 자료(건물‧토지‧지자체 조례‧조합 정보)를 불러와 단지
를 분석한 뒤, AI로 사업시행인가나 입주 시점 같은 사업 일정을 추정하고 예상 공사비, 
예정 분양가와 입주 시점 매매가를 산출해 미래 시점의 수익성을 계산한다.21 

아. 자문 분야의 AI 특허

자문 분야에서는 외부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비대면으로 자문하
는데 기반이 되는 특허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 특허는 금융 분야의 전문 용어와 금
융 지식을 반영한 금융 특화 AI 언어모델을 구축해 기존 챗봇이 처리하지 못하던 복잡한 
금융 질의에 대해 의도를 정교하게 분류하고, 관련 문서를 자동 검색하고 이해하여 정확
한 답변을 제공한다.22 AI는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실시간 금융 뉴스, 보고서, 공
시 데이터에서 핵심 문장을 정확히 찾아 답변함으로써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이나 규
칙 기반 챗봇에 비해 정확도와 문맥 이해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금융 상담 자동
화를 고도화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로보 어드바이저와 관련된 특허도 빈번히 발견된다. 인공지능과 규칙 기반 분
석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 투자 판단’을 도와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관심 있
는 재무지표나 가치평가 기준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그 기준에 따라 종목을 자동으로 선
정하고 과거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보유 기간과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는 식이다.23 
여기에 뉴스의 긍정‧부정과 같은 감성분석 결과까지 반영해 종목을 점수화하고 순위를 

21 �한국과학기술원, 2025, 미래시점의 재건축 투자 수익성 예측 방법 및 그 시스템(KR20250027322A)

22 �아일리스프런티어 주식회사, 2025, 금융 용어 언어 모델에 기반하여 금융 도메인의 다양한 질의에 대한 의도를 분
류하고 및 답변을 검색하는 방법 및 시스템(KR102850753B1)

23 �주식회사 똑똑한개발자, 2025, 투자기준모델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 제공 시스템(KR10280574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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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기도록 설계되었으며 투자자는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각 투자 
종목에 대해 미래 기간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주는 지능형 투자 조
언 시스템이다.

4. 금융 AI 특허 분석 시사점

금융투자업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은 과거 단순 자동화 수준에서 벗어나 점차 고도
화되고 있다. 정형 데이터 기반의 분석, 이상거래 탐지, 고객 응대, 보고서 작성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B2B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AI 솔루션이 다수 특허를 확보하며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
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들이 외부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3자 리스크 관리 필
요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허 분석 결과, 국내 금융투자업 내 AI 활용 가능성은 산업별 그리고 밸류체인별 활
동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에서는 비교적 도입이 용이하지
만, 비정형적이고 맥락적 해석이 중요한 업무에서는 AI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
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접근성과 구조화 수준의 부족, 보안 문제,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내부 거버넌스의 미비는 해당 영역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
용한다. 더불어, 업무의 위험도도 AI 활용 가능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위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의 판단 오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재무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금융기관이 AI를 
적극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제도적 장벽이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AI 
도입을 단순 반복‧정형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업무에도 실험적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업에서 AI는 문서 
처리, 이상거래 탐지 등 비교적 안전한 정형 업무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투자자문, 포
트폴리오 전략 수립, 자기매매 등 비정형적이고 맥락 해석이 중요한 업무야말로 장기적으
로 가장 큰 혁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나 파
일럿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러한 고난도‧비정형 영역에서도 제한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일럿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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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검증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
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개별 금융기관의 성공‧실패 경험이 축적되
면 이는 산업 전반의 학습 효과로 이어지고,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업 내 AI 확산은 결국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체계에 의해 좌우되므로, 정책 차원에서 수집‧처리 단계에서의 보
안 확보, 개인정보보호 강화, 규제 준수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데이터 거버
넌스를 표준화하고, 금융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장
치가 요구된다. 감독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데이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산업 전반의 데이터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곧 AI 도입의 안정성과 지속성
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도입은 책임성과 윤리성뿐 아니라, 설명가능성과 제3자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투자 업무의 특성상 AI의 
잘못된 판단은 곧바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내
부 통제 체계와 외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AI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확보가 필
수적이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규제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금융기
관이 외부 스타트업이나 솔루션 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제3자 리스크 관
리 역시 제도적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기술적 오류나 보안 취약점,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분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을 통해서만 금융투자업은 기술 혁신과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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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금융투자업의 AI 활용

앞 장에서는 국내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투자업에서의 AI 활용 현황을 살펴보
았다. 특허 데이터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AI 도입이 상대
적으로 앞선 선진국의 실제 활용 사례와 비교하여 그 의미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 금융기관의 백서와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투자업에서의 AI 도
입 현황을 정리하고, 특허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실용화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참고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AI 기술의 성숙도에 따른 활용 현황

이 절에서는 해외 금융투자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 단계별로 
분류하고 활용도를 평가한다. 금융투자업은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자동화 또는 보조가 가
능한 업무의 비중이 은행업, 보험업에 이어서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Accen-
ture, 2023)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금융서비스업에서 약 $350억에 달하는 AI 투자가 이
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World Economic Forum, 2025). 이처럼 높은 기대의 이면에
는 금융투자업 내 업무 유형과 각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AI의 
활용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 활용되는 AI 기술들은 성숙도에 따라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표 Ⅳ-1> 참고). 첫째는 이미 안정적으로 활용 중인 분야이며, 둘째는 초기 도입 단계로
서 일부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셋째는 기술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 활
용도가 낮은 분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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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도입 단계별 금융투자업 AI 활용 사례

가. 안정적으로 활용 중인 AI 분야와 사례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
CO)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리서치 등에서 AI를 활발히 
활용 중이며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와 거래 모니터링 같은 준법 
감시 기능에서 AI 적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OSCO, 2025). 이와 같은 
분야는 이미 데이터와 성능이 충분히 축적되어 AI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
다는 점이 특징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대체로 알고리즘이 투자자의 목표와 위험 성향 등의 정보를 반영
하여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리밸런싱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
다.24 해당 명칭이 2002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중
심으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자산(AUM)은 2020년대 초 급성장하여 
2024년 약 1.8조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어(노성호, 2024) 이미 시장에 안정적으
로 정착한 기술로 볼 수 있다.

시장감시 업무도 AI의 도입이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이다. 글로벌 은행 및 증권사들은 
머신러닝에 기반한 AML 및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

24 �로보어드바이저라는 명칭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다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이성
복, 2021) 본 연구에서는 금융투자업 중에서도 자산운용업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및 AI 기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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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이와 같은 AI 기반 시스템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25, 시티그룹(Citigroup)26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오경보
(false positive) 확률을 경감하여 고위험 거래를 선별하고 심사 자원을 집중하는데 있다.

앞서 설명한 사례들은 주로 머신러닝 등 전통적인 데이터 기반 예측 모형의 응용 사례
인 반면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금융투자업 업무 영역의 자동화 노
력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 & Co.)에
서는 ChatGPT 등 생성형 AI에 기반한 코드 작성툴을 사용하여 투자은행 업무에서 필요
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OECD, 2023).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AI의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한 업무의 외연이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나. 도입 초기 단계의 AI 활용 사례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최근 금융회사들은 대형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
템을 빠르게 도입하여 장기적인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
는 아직 성능과 위험 요인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업무 절
차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정보 제공 업체 블룸버그(Bloomberg)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와 텍스트를 학습한 
자체 LLM인 BloombergGPT를 개발하여 금융 리서치에 활용하고 있다. BloombergGPT
는 블룸버그의 내부 데이터로 특화 학습되어, 애널리스트들이 신속히 금융정보를 검색하
거나 방대한 리포트를 효과적으로 요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Wu et al., 2023). 이는 도
메인 특화 LLM의 성공적 사례로, 금융 전문 용어의 특수한 의미를 이해하여 분석 지원 효
율을 높인 것으로 기대된다.

도메인 특화 LLM은 실무에서 고객 응대 또는 내부 업무 지원용 챗본으로 응용될 수 
있다.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델리티(Fidelity International)의 개인투자자용 생
성형 AI 기반 지원 시스템 Freya27,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내부 리서치 지원용 

25 �DigitalDefynd(2025b)

26 �DigitalDefynd(2025a) 

27 �Fintech Finance News(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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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ResearchGPT28 등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한계점 또한 찾을 수 있는데, 
전자와 같은 경우는 일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단계이며 후자의 경우 업무 
보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챗봇, 전사적 LLM 등의 보다 적극적인 AI 시스
템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고 위험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 활용도가 낮거나 연구 단계에 머문 분야

한편, 일부 업무 영역은 AI 기술적 난제, 데이터 부족, 규제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여전
히 활용도가 낮거나 실험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AI 시
스템은 적용에 따른 잠재적 효과는 크지만, 현재 기술의 성숙도 및 신뢰성 측면에서의 한
계로 실무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 수준과 비교해서 실무 활용도가 낮은 대표적인 사례로 AI 기반 완전 자율형 트레
이딩(또는 agentic trading)을 들 수 있다. 일부 선도적인 글로벌 증권사의 경우 자동화
된 매매를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2017년 도입된 JP모건(JP 
Morgan)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Terekhova, 2017. 8. 2). 그러나 초당 
수천 건의 거래와 거액의 포지션을 운용하는 경우 예측 실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할 때, 인
간의 감시와 개입 장치 없이 AI 에이전트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장 위험 측면에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2. 금융투자업 분야별 AI 활용 사례

이 절에서는 해외 금융투자업에서 AI 활용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활용 정도를 
앞 절에서 소개한 금융투자업 분야별 밸류체인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
적인 관점에서 AI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특허 분포를 통하여 파악한 국
내 금융투자업에서의 AI 활용 가능성과 비교하였다. 특히, 일부 정성적인 분석에 한정되
었지만 해외 주요 기관의 AI 기반 시스템의 활용 사례를 도입 목적 및 기능, 도입 전‧후
의 업무 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8 �Morgan Stanley(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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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업에서의 AI 활용 사례

해외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증권업의 분야별로 AI의 실제 활용도는 밸류체인 단계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Ⅳ-1> 참고). 예를 들어, 딜 소싱 과 기업 분석(투자
은행), 전략 설계 및 리스크 분석(자기매매) 등 밸류체인 상위 업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AI 시스템 도입 사례가 발견되는 반면 인수주선 및 발행(투자은행), 성과평가(자기매매) 
등 하위 업무에서는 도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산관리업의 경우 전 단계에 걸
쳐서 AI 기반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Ⅳ-1> 밸류체인별 AI 도입 사례 – 증권업

세부 업무 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은행업에서는 딜 소싱과 기업 가치 평가 등 비정형
화된 정보의 처리 및 분석 수요가 많아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
은 분야를 중심으로 AI 도입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딜 소싱에는 잠재 인수 대상 기
업을 탐색하고, 초기 거래 기회를 확보하는 곳에서 최근 다양한 AI 플랫폼이 해당 단계에
서 도입되고 있다.29 이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유망 기업을 추천하고 바이어 리

29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사례로는 Grata(https://grata.com/), Sourcescrub(https://www.sourcescrub.co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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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AI의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대상 기업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한국 특허 분석 결과와 다른 점으로 해외의 경우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딜 소싱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
이터 접근성이 높은데 기인한다. 

한편, 대상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가치 평가, 위험 요인 탐색 등 실사 절차에 활용 가
능한 AI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Zhou et al.(2024)은 LLM을 활용하여 기업 분
석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에이전트를 제안하였는데, 이와 같은 성과는 기업 가
치평가 단계에서 AI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인수주선 및 발행 단계에서는 알
려진 AI 활용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이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며 거래를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기매매 분야에서 AI는 다른 금융투자업 분야와 비교하여 사례의 다양성은 적지만 
활용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AI는 방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이 놓
치기 쉬운 패턴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체인의 첫 단계인 전략 설계에서 활용 가
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RL) 기법을 
이용해 에이전트가 과거 시세 흐름과 뉴스, 감성 지표 등을 학습하고, 시뮬레이션 시장에
서 다양한 전략을 시험해 최적 거래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실행가능한 전
략을 제안할 수 있다(Yu et al., 2019).

이처럼 자기매매 업무에서 AI를 보조 도구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예시를 들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에 기반한 
GS AI Assistant를 도입하여 약 10,000명 이상의 직원이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0, 이는 <그림 Ⅳ-1>에서 자기매매업의 밸류체인 상위 업무에서 사용되는 내부 연
구용 GPT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 내부의 정성적인 평가에 따르면 해
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대규모의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트레이딩 전략을 고
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원은 (1) 문서 작성 업무에 소모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2) 전
략적 판단을 정교화하는데 집중하여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1

위탁매매 업무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보고 영역에서 AI 기반 자동화 노력이 활발한 반
면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

30 �Reuters(2025. 6. 23)

31 �DigitalDefynd(2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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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용 사례는 고객 주문 수집 단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의 매매 의
사를 접수하고, 주문 요청을 정제하며 내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중심이 되는데, 
AI는 챗봇 또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고객 주문 접수와 초기 안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노무라증권에서 도입한 AI 챗봇 ‘Alli’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고객이 앱 내에서 투자 및 계정 관련 문의를 하면 자동으로 대응하여 응답 
속도 향상 및 운영 리소스 절감 효과가 관찰되었다(Allganize, 2025. 4. 16). 이 사례는 브
로커리지 고객 접점에서 챗봇이 고객 주문 수집 또는 초기 문의 대응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산관리업의 경우 AI 기반 시스템의 도입이 가장 활발하여 <그림 Ⅳ-1>에서와 같이 
전 분야에 걸쳐서 안정적인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고객 분석 단계에서 AI는 
고객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성향, 유동성 선호, 미래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정량화할 수 있다. 일례로 UBS는 AI를 활용하여 자문가에게 고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잔고 흐름, 포트폴리오 변화, 시장 동향 등을 분
석하여 AI 자문 시스템이 다음 대화 주제나 고객 관심 영역을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다.32  
이어서 투자상품 추천 및 운용 단계에서 AI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모형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인간 관리자가 고려하기 어려운 조합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arzanov 
et al.(2025)은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활용해 거래 비용을 고려한 보상 함수를 설계하고, 
과거 데이터를 동적으로 학습하여 기존의 60/40 벤치마크(주식 60%, 채권 40%)보다 성
과를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산관리업 전 영역에 대응하는 AI 활용 사례로는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서 
GPT-4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하고 전문가가 
맞춤화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OECD, 2023). 해당 시스템은 
자산관리 상담사들이 챗봇과의 자연어 질의응답을 통해 편리하게 내부 DB(예: 리서치 보
고서 등)에 기반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의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사후
처리를 자동화하는 등 내부 업무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
와 같은 AI 기반 시스템의 도입은 내부 업무 절차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상담사는 AI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자료의 탐색과 정리에 소
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전략 및 고객 관계의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회의 후

32 �UBS의 AI 기반 금융자문 지원 시스템에 대한 소개는 Cordeira(202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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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서 및 이메일 작성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특히 고객에 대한 응대 속도를 개선
한 것으로 나타났다(Gomes, 2025. 6. 9).

<그림 Ⅳ-2> 밸류체인별 AI 도입 사례 – 자산운용사와 자문업

나. 자산운용업 및 자문업에서의 AI 활용 사례

자산운용업 및 자문업 분야의 경우, 앞 절에서 살펴본 증권업의 사례와 비교해서 AI
의 안정적인 도입 사례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2> 참조). 이는 앞서 Ⅳ장 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술적인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 AI 
시스템이 자산운용 및 자문업에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각 사례
별로 실제 효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아래에서 업무 영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기획 단계부터 운용, 이후 공시와 사후관리 단계에서까지 AI의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펀드 기획 단계에서는 운용사가 새로 운용할 펀드의 전략, 
투자 테마, 벤치마크 구성, 제약 조건 등을 설계하는데, 이 과정에서 AI는 시장 트렌드 탐
색, 지수 구성 후보군 스크리닝, 테마 분석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이어서 펀드의 운용 및 
판매 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매매, 리밸런싱 등의 업무와 동시에 펀드를 투자



IV.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금융투자업의 AI 활용

57

자에게 판매하는 마케팅 활동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공시 업무 단계에서는 자연어 처
리, 보고서 자동 생성 등의 기능을 바탕으로 AI가 투자 적격성, 투자 제한, 지분 공시, 운
용 실적 공시 등 규제 준수 및 보고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amvourellis et 
al.(2022)은 펀드 또는 ETF의 전략 설명서 또는 운용 보고서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Nat-
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모델로 분석하여 해당 펀드의 분류를 자동으로 학습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시 업무나 분류 업무에서 AI가 텍스트 기
반 정보를 자동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펀드 운용사와 더불어 감독기관에서도 응용
이 가능할 것이다.

펀드 운용에 있어서 AI 시스템 도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블랙록(BlackRock)이 자사
의 Aladdin 플랫폼에 Copilot 기능을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33 이 기능은 시장 데이터, 
리서치 노트, 리스크 지표 등을 통합하여 실시간 질문 응답, 인사이트 제공을 수행하여 AI
가 펀드 기획 초기 단계의 정보 탐색과 아이디어 생성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AI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
으로 리서치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종목 선정에 특화된 LLM을 사용
하여 빠르게 투자 후보군을 제안하고 매니저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을 크
게 향상시킬 수 있다.34

PEF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비공개 시장에서 활동하므로 정보 비대칭이 크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서 Schro-
ders에서는 AI 기반 내부 업무 보조 도구인 Genie를 개발 및 도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Ellison, 2023. 7. 21). 이 기술의 도입 목적은 리서치 및 투자 대상 분석 과정에서 소모
되는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특히 (텍스트 기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데 있다. Schroders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직
원의 약 25%가 정기적으로 AI 기반 리서치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
은 기업과 투자군을 검토하고 실사(due diligence)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얻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 분야에서는 예측 모형에 기반한 실사 업무 보조와 더불어 구

33 �Nachtigal(2024. 9. 30) 

34 �블랙락에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모형을 Thematic Robot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이는 기반 모형인 
GPT과 비교하여 시장 수익률에 대한 예측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BlackRock,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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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설계 업무, 운영 업무 일부에서 AI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 및 법무 실사 단
계에서는 법률 문서 자동화 도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계약서(임대차 계약, 매매계약서, 융
자 문서 등)의 조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요약하여 초안을 빠르게 검토하거나 위험 조항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35 다음으로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는 
레버리지 구조 설정, 자금 흐름 시뮬레이션, 위험 분할 방식 등을 설계하는데 AI는 시나리
오 분석, 현금흐름 예측, 구조 비교 등을 보조할 수 있다. 다양한 부동산테크(PropTech) 
기업은 AI 기반 예측 모델을 이용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 임대 수요 변화, 
유동 인구 흐름 등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36 

투자자문 및 일임업의 경우 알고리즘 기반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형의 성숙도가 다른 
AI 시스템과 비교하여 높으며 시스템 최적화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활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고객의 재무 상태, 투자 
목표, 위험 선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AI는 과거 투자 이력과 더불어 비정형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여 정교한 고객 프로필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honsha & Sade-
qi(2024)는 투자자의 설문 응답과 거래 이력 데이터를 입력 정보로 사용하여 모형이 은퇴 
목표 달성 확률, 유동성 선호도 등을 정량화하고, 고객을 여러 위험 계층으로 분류하는 방
식을 제안한다. 고객의 성향을 파악한 후 자문 단계에서 AI는 다양한 전략 후보군을 분석
하고 모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로보어
드바이저는 이 단계에서 이미 폭넓게 활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
으며(노성호, 2024) 이는 국내 또한 마찬가지이다(이성복, 2021). 다만, 종목 추천에서 나
아가 주문의 자동 집행의 경우 규제 등 실무적인 한계로 인하여 기술의 발전 수준과 비교
하였을 때 실제 업무에서 확산 속도는 느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OECD, 2023). 마지막
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AI는 자동화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에서 대표적인 AI 도입 사례로는 JP모건채이스(JP Morgan Chase)를 들 
수 있다. JP모건은 자산운용 및 자문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전사적으로 도입
하여 리서치 보조, 고객 맞춤 상담, 운영 자동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Anand, 2025. 5. 6). 
JP모건에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업무 절차 측면에서 리서치 초안 준비를 AI가 

35 �Gavel(2025. 7. 25)

36 �Code Brew(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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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하도록 변화하였으며 이는 특히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고객의 문
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P모건의 내부 자료에 따
르면 2024년 총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증가한 데 AI 시스템의 도입이 기여하였으며 동
시에 이상거래 탐지, 운영 효율성 제고 등으로 약 15억 USD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AI 시스템이 실질적인 효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금융투자업 내 AI 도입의 실무적 시사점

가. AI 도입 정도의 결정 요인

앞서 Ⅲ장에서 특허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업 내 AI 도입 가능성이 업무의 정형성, 데이
터 접근성, 그리고 고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 해외 실제 
사례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금융기관이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
으로 금융투자업에 AI를 도입할 때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해외 금융투자업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AI 도입 수준은 기술의 성숙도, 
비용 대비 효과, 기술적 한계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금융투자업 내 AI 도입은 산업 서비스의 성숙도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다. 내부 운영 
자동화, 자금세탁방지(AML), 투자 리서치와 같이 업무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고 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영역은 이미 AI를 활용한 새로운 업무 방식이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거나 
근접한 상태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 실무에서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자동
화 매매나 고빈도 거래(HFT)와 같이 실시간 연산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는 여전
히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AI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추가
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규제 리스크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술 성숙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적극적인 도입이 가능하나,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은 규제 샌드박스나 시범사
업 형태로 제한적 적용이 적절할 수 있다.

AI 도입의 속도와 범위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개발 비용 대비 기대되는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증가 효과를 의미하는 ROI를 들 수 있다. 내부 문서 처리, 이상 거래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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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서치와 같은 업무는 이미 구조화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낮은 비용으
로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동시에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ROI가 높은 대표적 영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들 분
야를 AI 도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 내 확산 속도가 빠르게 나타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포트폴리오 최적화, 로보어드바이저, 그리고 HFT용 AI 시스템 등은 비정형 데
이터 처리와 규제 적합성 검토가 요구되어 개발 비용이 높고, 운영 인프라 투자 규모도 상
당하다. 그러나 그에 비해 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아 ROI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도입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단순히 기술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ROI 
관점에서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영
역에 집중해 성과를 조기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ROI가 낮지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 내 AI 활용도 차이에는 기술 인프라의 한계가 중요한 결정 요
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실시간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HFT나 대량 주문 관리와 같은 영역
은 현재의 연산 자원으로는 전면적 적용이 어렵다. 또한 자동화 매매가 확대되면 거래 회
전율 관리나 대규모 주문 충격에 대한 인간 관리자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감독당국의 시장 안정성 및 투명성 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 품질 문제 
또한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특히 비상장기업이나 사모펀드 관련 데이터처럼 제한적이고 
비정형적인 환경에서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AI가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나. 금융투자업계의 AI 도입 시 고려 사항

금융투자업계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
하게 인식하고 투자 대비 기대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는 앞서 설명한 AI 도입 정도의 결정 요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기술의 성숙도에 기반한 도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술 성숙도가 높
은 내부 문서 관리, AML, 투자 리서치 분야에서는 신속히 AI를 상용화해 비교적 단기간
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기술 불확실성이 높은 자동화 매매
나 리스크에 민감한 분야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 적용을 통해 성능과 안정성을 우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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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혁신 경쟁력
을 축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ROI 중심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 자체의 우수성 또는 
도입의 가능성보다 투자 대비 효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비
용 절감과 생산성 개선이 즉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차별적 경쟁력을 제
공할 수 있는 AI 기술—예컨대 정교한 리스크 분석이나 맞춤형 자문 알고리즘—을 전략적
으로 육성하면 투자 대비 성과를 단기와 장기에 분산해서 지속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AI 인프라 및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AI의 성
능은 데이터 품질과 연산 인프라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 정제, 표준화, 보안 체계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고성능 
연산 환경을 구축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같은 기반 설비에 대한 투자는 AI 도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운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
자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AI 기반 서비스의 도입 또한 현재 규제 및 감
독 체계,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규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관련 규제 환경을 살펴볼 때, 금융감독 기구는 금융업권에서 활용가능한 AI에 대
하여 추상적인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발표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는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
(accountability), 윤리성(ethics)37 등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AI 시스
템이 이와 같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
내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AI의 사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금융 서비스에서 AI 도입시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38

37 �제시된 원칙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이를 인용한 금융감독 당국의 사례는 싱가포르(MAS, 2019), 홍콩(HKMA, 
2019), 캐나다(OSFI, 2023)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8 �다만, 2025년 9월 발표된 시행령에서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서비스에서 AI 활용에 따른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당국과 업계 사이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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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연구는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금융투자업의 AI 도입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
고 AI 기술이 금융 서비스 가치 사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금융 분야 
AI 특허 출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통계적 머신러닝 중심의 단순 예측 
모델에서 딥러닝, 대형 언어 모델, 생성형 AI로 이어지는 질적 고도화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 변화에 발맞춰 텍스트‧음성‧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방
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SaaS 스타트업들이 금융투자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을 보유한 AI 특허의 상당 부
분을 차지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자체 R&D보다는 외부 기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외주화된 혁신 전략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반면, 운영과 보안 측면의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무 영역별로는 AI가 금융투자업 전 부문에 균질하게 확산되기보다는 효율성과 확
장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격차에는 업무의 정형성, 데
이터 접근성, 고위험 분야의 AI 도입 리스크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며, 특히 
비공개 또는 파편화된 데이터가 많은 영역에서 ‘데이터 기근’이 기술 발전의 병목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정책적으로 고위험‧비정형 업무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해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에서 AI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성과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데
이터 인프라를 정비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 금융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더불어, 설명가능성, 책임성, 윤리성, 그리고 제3자 리
스크 관리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정비를 통해 기술 혁신과 시장 안정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규제‧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는 국내 금융투자업의 AI 도입 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금융투자업 내 AI 도입은 사업 내 관련 기술의 성숙도, 비용 대비 효과(ROI), 그



특허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금융투자업의 AI 활용과 시사점

66  

리고 인프라 제약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운영 자동화, 
AML, 투자 리서치와 같이 성숙도가 높고 ROI가 큰 영역은 신속히 도입해 성과를 확보
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자동화 매매나 HFT와 같이 기술적 불확실성과 인프라 부담이 
큰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한적‧실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포트폴리오 최적화나 로보어드바이저 등 ROI가 낮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전략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품질, 연산 자
원, 통제권 문제 등 인프라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기적 투자와 감독당국
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금융투자업계는 AI 도입을 단순한 기술 적
용 차원을 넘어, 성숙도‧ROI‧인프라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융투자업에서 AI의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단순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인프라와 거버넌스 강화, 책임
성과 윤리 기준 정립, 그리고 해외 사례를 반영한 단계적 확산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 노력이 병행될 때, 국내 금융투자업은 AI를 통해 혁신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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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driving transformative change across the financial in-
vestment industry. The global AI market is projected to grow from USD 189 billion in 
2023 to USD 4.8 trillion by 2033, and the financial sector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active adopters of AI technologies. In Korea as well, AI-related patent filings in 
the financial sector have surged rapidly, increasing from 20 cases in 2015 to approx-
imately 380 in 2023—a nineteenfold rise—reflecting accelerating efforts to integrate 
AI into financial services.

As expectations grow that AI will spur innovation across industrie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how AI can actually be appli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based on objective data. In this regard, patent data serve as a highly valuable ana-
lytical resource. Patent data cover a broad range of industries, and each patent doc-
umen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data used, AI models employed,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Accordingly, patent analysis can go beyond identifying AI 
technology trends to forecasting the future development path of the financial indus-
try and deriving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AI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using patent data. The results show that AI functions applicable 
to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have expanded across diverse areas, including data 
analysis, anomaly and fraud detection, customer service, and report generation, with 
expected gains in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In particular, B2B startups 
are actively developing AI-based solutions tailored to financial services, suggesting that 
financial institutions’ reliance on external technology providers is likely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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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bility of AI varies significantly across business segments with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nd across different stages of each segment’s value 
chain. In repetitive and highly structured tasks, where data are well-organized and 
procedures are clearly defined, AI adoption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In contrast, 
in tasks that are unstructured and require contextu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AI 
applicability is lower and the expected benefits of adoption are more uncertain. Data 
accessibility is also a critical determinant of AI adoption: areas where data acquisi-
tion, processing, and sharing are smooth tend to exhibit higher concentrations of 
related patents. Moreover, AI adoption remains limited in high-risk areas, as AI errors 
in such domains can lead to large-scale financial losses or legal disput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ree key policy directions can be proposed. First, 
regulatory sandboxes and pilot programs should be expanded to enable experimen-
tal AI adoption not only in routine tasks but also in unstructured and high-complex-
ity activities. Such initiatives can support risk management while also generating 
empirical evidence for future policymaking. Second, data infrastructure should be 
upgraded at the national level to embed security and regulatory compliance capa-
bilities and to establish support systems that facilitate data collabora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comprehensive financial AI guidelines should be devel-
oped, encompassing AI governance, principles of explainability, and third-party risk 
management, thereby reducing the psychologic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that hin-
der active AI adop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patent analysis provides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on the potential in-
tegration of AI into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case studies of overseas finan-
cial institutions offer practical insights into the processes of AI intern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ese international cases demonstrate that real-world AI adop-
tion is shaped not only by task structure, data accessibility, and risk levels, but also 
by three additional dimensions: the maturity of technologies and services within the 
industry, return on investment (ROI), and infrastructure constraints.

Accordingly, effective AI adoption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requires 
a phased approach that clearly recognizes both the potential and the limit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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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while carefully weighing expected returns on investment. First, adoption strate-
gies should be formulated based on the maturity of technologies and services with-
in the industry, enabling rapid commercialization in mature areas while managing 
risk through pilot implementations in more uncertain domains. Second, investment 
priorities should be set with a strong focus on ROI—concentrating in the short term 
on areas that offer cost reductions and efficiency gains, while strategically fostering 
competitive technologies such as risk analysis and personalized advisory services 
over the long term. Third, continuous investment in data quality and computing in-
frastructure is essential to enhance AI performance and reliability, ultimately reduc-
ing operating costs and enabling stable service delivery.

In conclusion, AI has already become a core strategic asset in the financial invest-
ment industry. Effective utilization of AI will require coordinated efforts to support 
AI experiment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upgrade data infrastructure, establish 
robust ethical and accountability frameworks, and pursue gradual, practice-orient-
ed diffusion strategies. With such a systematic foundation in place, Korea’s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can leverage AI to achieve both innovation and stability, while 
further strengthening its glob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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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밸류체인 활동의 업무의 정형도, 데이터 접근성, 고위험 수준 분류

업종 세부 사업 밸류체인 단계 업무 
정형도

데이터 
접근성

고위험 
수준

증권업 투자은행 딜 소싱 낮음 낮음 중간

증권업 투자은행 기업 분석/가치평가 중간 중간 중간

증권업 투자은행 딜 구조화 중간 중간 높음

증권업 투자은행 인수주선/발행 낮음 중간 높음

증권업 자기매매 전략 설계 중간 중간 높음

증권업 자기매매 리스크 분석 중간 높음 중간

증권업 자기매매 운용 실행 높음 중간 높음

증권업 자기매매 성과 평가 높음 높음 낮음

증권업 위탁매매 고객 주문 수집 높음 높음 낮음

증권업 위탁매매 주문 처리/집행 높음 높음 중간

증권업 위탁매매 고객 관리/모니터링 높음 높음 낮음

증권업 자산관리 고객 분석 중간 중간 중간

증권업 자산관리 재무 전략 중간 중간 중간

증권업 자산관리 추천/운용 중간 중간 높음

증권업 자산관리 고객 응대 중간 중간 중간

자산운용 증권형 공모펀드 펀드 기획 중간 중간 중간

자산운용 증권형 공모펀드 펀드 운용 중간 높음 높음

자산운용 증권형 공모펀드 공시 등 관리 높음 높음 중간

자산운용 PEF 투자자 유치 낮음 낮음 중간

자산운용 PEF 투자검토/실사 낮음 낮음 높음

자산운용 PEF 딜 구조화 낮음 낮음 높음

자산운용 PEF 운용/회수 낮음 낮음 높음

자산운용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자산 소싱 낮음 중간 중간

자산운용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투자 구조 설계 중간 중간 높음

자산운용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운영/수익 분배 중간 중간 중간

자문업 자문 고객 분석 중간 중간 중간

자문업 자문 자문 높음 중간 높음

자문업 자문 고객 응대 중간 중간 중간




